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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구조화 대화 – 태평양 지역 잠재력 확인 

2017.7.21. 통가 – 통가에서 열렸던 녹색기후기금(GCF) 포럼이 오늘 막을 내리며,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더했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인 태평양 지역에서 4일간 열린 이번 구조화 대화에는 

다양한 GCF 주요 파트너가 참가하여 기후 접근법을 공유하고 기후재원의 향방을    

논의했다.    

하워드 뱀지 GCF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잠재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지역인 이 지역으로 기후 재정을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번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계속 증가하는 GCF 사업 중 다수가 태평양 지역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GCF는 쿡제도, 피지,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에서 진행될 

7개 사업에 2.5억 불 이상 투자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태평양지역 국가 장관, 고위 정부 관계자 그리고 GCF 사업이 이행되는 

국가와 GCF 간의 소통 채널이 되는 국가지정기구(NDA) 대표자 및 연락 담당자(FP)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인증기구, 능력배양 사업 집행 파트너,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대표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군소도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적게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수면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며, 최근 연구에서도 군소도서국의 어업 및 빈곤지역 피해가 특히 클 것이

라고 보고 있다.    

이웬 맥도널드 GCF 공동이사는 이번 대화의 주요 성과로 태평양지역 도서국이 기후 

재정의 방향과 유형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태평양 섬국가는 기후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기후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7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을 맡게 된 피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GCF는 국가 주인의식과 GCF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GCF 능력배양 지원 등 기후  

재원이 이 지역으로 더욱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구조화대화에서 나온 

결과물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태평양 지역이 기후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달 이 지역 정부 관계자

와 글로벌 민간부분 전문가가 사모아에 모여, 기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해 논의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climate-finance-forum-shows-pacific-

potential?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 


